
수학 기호의 역사

수학2반 10조 : 권건우 박영후 변정우 이준성 전지윤



개요

-사칙연산 기호의 유래

-미지수 𝒙𝒙의 기원

-여러 기호의 역사



사칙연산의 유래

덧셈의 유래(+)

1. 남은 물을 가로선으로 표시해 놓은 통에 물이 가득 찼다는 표시로 가로선에
세로선을 넣어 앞에 쓴 가로선을 지웠다는 설

2. 라틴어의 et (and와 같은 의미) 를 갈겨쓴 것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설

뺄셈의 유래(-)

1. 선원이 통에 든 물을 사용하고, 남은 물의 양을 통에 가로선을 그어서 표시한
것이 처음이었다는 설

2. 모자란다는 뜻의 라틴어 단어 minus의 약자 m에서 -만 따서 썼다는 설



사칙연산의 유래

곱셈의 유래(X)

1. 영국의 윌리엄 오트레드가 1631년 영국 국기의 십자가를 따서 만든 것이
처음이라고 알려짐(성 안드레아의 십자가가 기원이라는 설도 있음)

나눗셈의 유래(÷)

1. 가로선은 분수에서 분모와 분자를 가르는 선의 모양이고, 위아래의 점은 분모,
분자의 수를 점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설

2. 위아래의 점은 장식이라는 설



미지수 𝒙𝒙의 기원

미지수 x의 기원
1. X-ray, X-file처럼 x가 알 수 없는 무언가를 상징

2. 데카르트가 미지수 기호로 사용하였던 알파벳 x, y, z 가운데 특별히
x가 여유분 활자가 더 많아서, ‘식자공’이 다른 문자보다 미지수 기호로 선택할
것을 제안했다는 설

결론: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거의 억측이거나 역사적인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
데카르트가 미지수 x를 고른 이유는 “알 수 없다” 인 것 같다.



여러 기호의 뜻1

팩토리얼/계승(!)
12세기 인도 수학에서 사용된 것을 프랑스 수학자인 크람프가 1808년에 ‘팍초리엘’ 이라고
정의하였고 프랑스 수학자 크르스티앙 크랑의 저서 <보편 산술 원론>에서 !으로 사용
‘!’는 수학 기호로 먼저 사용되었고, 그 후 문장에 사용되며 ‘느낌표’라는 이름으로 사용

원주율(π)
원주율을 π로 나타내는 것은 죤즈가 처음 생각
오일러, 베르누이, 르쟌들 등의 대수학자들이 계속 이 기호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원주율을
나타내는 기호로 인정

루트(√ ) 
근호는 처음에는 √로 표시했는데, 이것은 근을 의미하는 root의 머리글자 r로부터 만들어진
것



여러 기호의 뜻2

등호(=)
영어로 처음 쓰여진 대수학책인 「지혜의 숫돌」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발견. 
레코드는 등호로 =을 사용하는 이유로서 “길이가 같은 평행선만큼 같은 것은 없기 때문”
이라고 말하고 있음. 
따라서 처음에는 〓 와 같이 옆으로 길게 쓰여지고 있었던 것이 점점 현재의 =와 같이 짧은
길이로 된 것

절댓값 기호
1841년에 독일의 수학자 바이어슈트라스가 처음으로 사용 복소수 z의 절댓값을 IzI 로
나타내었는데 그 후 일반적인 수와 식 모두에 이 기호 사용



여러 기호의 뜻3

{ }
독일의 수학자 칸토어가 1895년에 쓴 원고에서 처음 나타냄

∈ 
1903년 영국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러셀의 책에 처음 사용
원소(element)의 첫 자를 의미. 

공집합
프랑스의 수학자 베일이 노르웨이어 알파벳의 한 문자를 도입. 
그 후 활자가 없어 그리스어 알파벳의 하나인 파이(phi)가 사용
이 기호는 마치 영(0)이 아니다(/)를 결합하여 만들었다는 말도 있음. 

⊂, ⊃ 
부분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로 1898년 이탈리아의 수학자 페아노가 처음으로 도입. 
이것은 포괄하다(contain)의 첫 자에서 비롯

감사합니다
THANK YOU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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